
일본의 유니폼 사업  

– 불황 속에서 텍스타일 소재 개발 추구 <1/2> 

2008년 급격하게 원유 값이 오르면서, 앞으론 경기가 정체할 것이라는 관

측이 강해지자, 유니폼 업계에서도 수요가 줄면서 생산을 조정하기 시작하였

다. 특히 소재 메이커가 주력으로 되어 있는 영역인 멘즈 워킹 유니폼(men's 

working uniform)에서는 어패럴 메이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확실한 기본

적인 경향이 되었다. 유니폼의 소비가 꾸준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원료 및 

연료값도 올라 생산 코스트가 계속 오르고, 앞을 짐작할 수 없는 경기가 불

투명하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을 소재 메이커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극복

하겠는지 7개 소재 메이커의 유니폼 사업 담당자들과의 좌담 내용을 간추렸

다. 

 ◎ 원·연료고와 경기 불황의 대처 방안 어려워 

유니폼 업계의 과거 1년을 되돌아보면, 불과 1년 동안에 ‘경기가 좋았다가 

매우 나빠졌다.’고 할 수 있으며, 경기가 이다지도 빠르게 바뀔 수 있나 할 

정도로 느껴진다. 이 업계는 원래 10년에 1번의 페이스로 어려운 상황을 겪

어 왔는데, 이번의 불황은 원료뿐만 아니라 연료값도 함께 오른 ‘무거운 로

드(load)’도 있어, 과거에 두 번 겪어본 불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다. 그

야말로 일 년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맛보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위의 상황이 합섬 업계의 경우인 것 같은데, 면방업계로서는 1년 좋다가 3

년 나빠지는 사이클이 유니폼 업계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7~8



년 동안은 비교적 좋은 상태였다. 2008년 연초(年初)부터 원유 가격이 갑자기 

올랐으며, 봄이 오면서 점차 경기가 나빠졌다는 느낌이다. 

다만 지난번에는 IT 버블(Imformation Technology bubble : 情報 技術 거품)이 

터져, 유니폼의 수요가 단숨에 뚝 떨어졌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그래

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전번에는 어패럴의 기세가 대단하여 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누적된 상태에서 버블이 터졌는데, 그 때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때를 생각하면, 이제는 반대로 좋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

을까도 생각해 본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07년 말부터 악화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

작하여 이렇게도 나빠질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상황이 크게 바뀌는 데에 놀

라고 있다. 일반 의류(一般 衣類)의 예매가 두 자리 수로 떨어졌는데도 유니

폼은 비교적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의류 이상으로 밑으로 흔

들리는 것이 걱정이다. 비축(備蓄)은 재고를 조정할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럴만한 영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심각한 것은 별도 주문이

며, 갱신이 앞으로 추진될 것 같다. 

유니폼을 입는 사람 수는 제조업이 버블 시대에 약 1,400만 명이라고 하였

는데, 최근 수년 동안 1,15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재고용 제도(再雇用 制度)가 업계에 많이 퍼져서 1,170만 명까지 회복되었다

고 하였다. 그런데 2008년이 되면서 원유값이 갑자기 올라, 다시 고용된 사

람들이 계약도 끊어져서, 다시 1,150만 명 이하로 적어졌으리라 추정하고 있

다. 

한편 건축업은 700만 명에서 550만 명으로 줄었다.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건축 기준법 개정(建築 基準法 改正) 문제나 가솔린(gasoline)의 

잠정 세율(暫定 稅率) 문제 등이 경기를 더욱 나쁘게 한 것도 있어, 사회의 

말단까지 일감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다. 

회사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용품을 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꿔놓아, 전체

적인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에는 소재를 담당해 온 도요보와 해외에

서 제품 비즈니스를 담당하던 신코산교(新興産業)가 합쳐서 도요보 스페셜리

즈 트레이딩(東洋防 STC)이 되었는데, 겨우 ‘마땅한 모습’으로 되었다. 

이제까지 해외에서 저코스트로 생산해 온 것이 부가 가치를 올리기도 하

였는데, 그것이 원료, 연료, 인건비가 크게 오르는 데에 따라, 부가 가치가 

없어져 가고 있다. 제품의 비율은 현재 80%가 되는데 텍스타일이 줄어든 것

보다도 제품이 더 많이 줄었다. 또한 발주에 급브레이크를 거는 텍스타일보

다도 제품이 더 심하다. 다만 도요보에서는 기본적으로 불채산 상품(不採算 

商品)과 범용 상품(汎用 商品)은 예상된 범위 내에서 줄고 있으며, 수익성이 

크게 좋아지고 있어 현재의 방침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유니폼 분야를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6월부터이며, IT 버블의 영향

으로 아직 호조를 보일 때였다. 그러나 하반기에 단숨에 두 자리 수로 떨어

져, 처음 당해보는 세계를 경험하였다. 1998년에도 불황이 있었는데, 지금이 

더 나쁜 상황이라는 발언에 대단히 용기를 얻고 있다. 

유니티카도 제품 OEM을 받아 일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텍스타일을 중

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제품 OEM과 도쿄 시장을 강화하여 워킹(working 

wear) 분야의 수량을 지켜왔다. 그러나 2008년에 공급 사이드(供給 side)는 더 

어려워졌고, 특히 염공장(染工場)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경향이며, 끝이 안 보



인다.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 재고 조정이 끝난 후로는 어떻게 해나가

야 할지 모르겠다. 

구라레도 별도 주문은 관동인 동북 지방에서 약간 있지만, 일본의 서부 지

방에서는 어쩌다 있을 정도이고, 새로운 안건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지구 온난화에 대하여 환경을 지키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저가격을 찾는 것이 트렌드로 되고 있는데, 환경 대책은 돈이 들고, 

막상 비용을 부담해야 하게 되면 엉거주춤하는 기업도 많다. 어떻게 유저

(user)에게 환경이라는 키 워드(key word)를 깨우쳐 주느냐가 과제라고 절실하

게 생각하였다. 

 ◎ 원점으로 되돌아가, 불황시에 호황 대책으로 개발 중요시 

닛신보는 최근 3년 동안에 세 번 거래선에게 가격 인상을 부탁하였다. 그

런데 고순도의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이나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면화 등의 원료는 시세가 오르고 나면 떨어질 줄 모르고, 중국에서의 환경 

규제에 따른 감산의 영향으로 염료도 부족하여, 부르는 값으로 사지 않으면 

안 된다. 가격 인상을 부탁하면서도, 아직 더 올릴 요소가 있어서 걱정도 크

다. 해외 생산도 흡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값을 올리겠다고 부탁해야 한

다. 

상황(商況)에 관하여는 2009년의 춘하절부터는 전혀 경기를 짐작할 수 없

는 상황인데, 판매는 아마도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크다. 닛신보에서는 

2007년 춘하절보다도 2009년 춘하절에는 20% 정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위로 올라간다는 일은 없어도 어느 정도 밑으로 떨어질지는 전혀 알 수 없



다. 

최근 염공장이 많이 폐업하고 있는데, 텍스타일 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

인가도 큰 문제이다. 존속시키기 위하여 역시 차원이 높은 가공의 부분이 매

우 중요하며, 염공장이 가공임(加工賃)의 인상을 요청해 오면 받아주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서의 생산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계속되겠지만, 일본으로도 생산

이 되돌아 올 것으로 본다. 현재 기초를 굳히는 시기이며, “호황시의 불황 대

책, 불황시의 호황 대책을 착실하게 생각하여 부가 가치 상품을 많이 만들어 

두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요보는 생산 코스트가 올라 여러 번 값 인상을 부탁해 왔는데, 이와 동

시에 양을 올리지는 않고, 좋은 것을 더 반듯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대가를 부담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 국내의 생산 공장을 지키기 위하여 최저한의 가공비는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도 외주의 가공비가 오르면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08년 하반기에는 기초를 굳히고, 내부도 굳힐 시기로 생각한다. 지금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하여야 한다. 확실히 정번적인 텍스타일의 양

은 줄고 있지만, 부가 가치적인 것은 줄지 않고 있다. 착실하게 부가 가치가 

높은 것은, 알고 보면 값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 유니폼 업계의 갈 길이 분

명하게 보이고 있다. 

요즘 염공장의 피폐는 확실히 심각하다. 유니티카 그룹에 오사카 센코(大

阪 染工)가 있는데, 원·연료 가격이 올랐는데 염료도 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우리도 위탁자의 값 인상을 거절하면 일감을 받을 수 없어, 값 인상을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 

값 인상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품의 알맹이를 바꾸

는 것도 중요하다. 범용품의 생산 코스트를 삭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판매 전략이 양적으로 많은 범용품에 의지하고 있으면 사업의 앞날을 내다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소재로부터 제직, 편성, 염색까지 포함하여 텍스타일의 원점으로 

되돌아 갈 필요가 있다. 내용을 바꿈으로써 오른 코스트를 흡수하는 전략으

로 기본을 바꿔나가고 있다.♣ 

 


